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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아델 블로흐-바우어의 초상

 (금빛의 여인)
(Portrait of Adele Bloch-Bauer  c. 1907)

귀스타브 클림트 (Gustav Klimt 1862 - 1918) 

(캔버스에 금, 은박과 유채 138 cm x 138 cm 
뉴욕 뉴 갤러리 개인 소장품)

금과 은이 쏟아지는 화면 속에 그려진 흑발의 미녀. 

그녀의 이름은 아델 블로흐-바우어, 실제 인물이다. 

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 오스트리아의 문화 

황금기에 넓은 인맥을 쌓았던 유대인 갑부 페르디난

드 블로흐-바우어의 아내였다. 사교계의 미녀로 널

리 알려졌던 아내 아델을 끔찍이 사랑했던 페르디난

드는 당시 그들과 친분이 있었던 화가 귀스타브 클림

트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. 

클림트는 화려한 그녀의 외모를 반영하 듯 화면 전

체를 금박과 은박으로 수 놓아 그야말로 눈부신 초상

화를 그려 내었다. 아델의 초상화는 페르디난드의 자

랑이 되었고 그의 저택에 초대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

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. 그러나 아델은 1925년

에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. 

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블로흐-바우어 집안

은 나치의 박해로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. 페르디난드

는 애지중지하던 미술 소장품을 비롯해 전 재산을 다 

빼앗기고 스위스로 탈출했다가 1946년에 죽었다. 나

치는 페르디난드 소유의 미술품을 모두 빼돌리고, 아

델의 초상화는 벨베데어성 미술관에 소장해 전시하

게 했다. 그 후, 이 초상화는 오스트리아의 국보가 되

어 68년 동안 벨베데어성에 머무른다. 

1999년에 유대계 미국 할머니 마리아 알트맨이 오

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 초상화의 소유권을 주장

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. 그녀는 페르디난드 블로

흐-바우어의 조카딸로 그의 법적 유산 상속인이었

으며, 나치 하의 오스트리아를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

사업가였다. 그녀는 나치가 불법으로 아델의 초상화

를 훔쳐갔다는 것을 발견했고, 소송을 진행시켜 미국 

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오스트리아에서 중재 

심의를 거친 후에 초상화를 되찾게 된다. 이 스토리는 

‘금빛의 여인’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다. 

아델의 초상화는 생전 그녀의 바램에 따라 모든 사

람들이 볼 수 있는 갤러리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되

었다. 모진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보금자리를 옮겨 다녀

야 했던 이 한 많은 그림은 이제 그 긴 여정을 마치고 

그녀의 조카딸이 새 삶을 찾았던 미국에서 편히 쉬고 

있다. 한 폭의 그림에 이토록 긴 사연이 숨어 있다는 

것을 알고 보면 좀처럼 이 황금빛 그림으로부터 눈을 

떼지 못하게 된다. 

《김동백》  


